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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리인생을 살아오며, 

오늘날과 같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그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

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꿈같은 현실입니다. 제 인생이 필요하신거지

요?’

여쭈었을 때 들려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

육의 삶은 유한하나 

영으로의 인생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영원한 시간을 위한 준비를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한

다고 해도 

지극히 짧고도 짧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린아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

아-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판단력을 상실해 버렸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어 

중심에 두고 가야하는 사상을 잃어버렸다.

모두 정신없이 물질을 추구하다가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고야 만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내 마음은 울지 않

는다.

인생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조바심으로 

이곳저곳에서 외치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내 몸이 되어다오.

순결한 영과 혼으로 

내가 온전히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를 비워서 

나에게 네 인생의 시간을 빌려다오.

내 너를 타고 구원의 말씀을 외치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찰나와 같은 이 시간.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야지.

네 인생 내가 산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시간이다.

네 인생 나와 산다면 그것이 곧 일체된 삶이 된다.


